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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난한 사람은 우리 

교회의 보물이다.” 돌아

가신 바오로 6세 교황님

이 하신 말씀입니다. 정

말 되새길수록 깊이 반성

되고 묵상이 되는 말씀이 

아닐 수 없습니다.

우리가 잘아는 마더 데

레사 수녀님은 죽음을 맞

는 그 순간까지 버림받은 

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

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

다. 살아있는 성녀라고 칭

송을 받은 데레사 수녀님

은 모든 이들의 희망이었

고, 대다수 국민들이 다

른 종교를 믿는 인도에서

조차 성인처럼 우러름을 받으셨습니다. 가난과 고통에 

짓눌린 이들을 위해 한 생을 오롯이 바친 마더 데레사 

수녀님! 죽어가는 환자와 가난한 이들을 보살핀 탓에 

등은 활처럼 휘었지만, 심장병으로 죽음을 맞는 그 순

간까지 버림받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손길을 멈추

지 않았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. 요한 바오로 

2세 교황님도 사후 5년이 지나야 시복시성절차를 추진

하는 관례를 깨고 마더 데

레사 수녀 선종 6년 만인 

2003년 10월 19일 그녀

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. 

어느 성인은 만약 가

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

으면 교회가 기본 의무를 

망각하는 것이라 하셨습

니다. 가난한 이들에 대

한 자선과 봉사는 교회의 

거룩한 의무인 셈이죠. 

교회는 ‘나눔과 섬김의 삶

을 올바르게 살 때 또 다

른 예수 그리스도’가 되는 

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

습니다. 

2014년 8월, 프란치스

코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

를 받고 그분의 행보에 감동을 받았죠. 직접 써주신 

메시지를 통해, 우리 서울대교구가 서울의 누룩이 되

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. 그 말씀은 바로 교회가 

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, 가난한 이들을 

위한 자선과 봉사에 전념하라는 부탁입니다. 그 후에 

우리 교구는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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